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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가까워지자엄마가공주에사시는큰엄마에게전화를합니다.

덕분에명절에시간적여유가생겨윷놀이도하고얘기도나누며즐거운
시간을보내게되었답니다.

여래엄마는전과찌개거리를준비했습니다. 엄마가찌개거리를냉장고에넣어놓고나서식구들을거실로불렀어요.

몇년전부터세며느리가명절음식을나눠장만하기로했거든요.
여래엄마가그중막내에요.

이렇게해서음식을세집에서나눠서준비하게됐지요.

차가막혀도상관하지않습니다. 일년에
한번뿐인설이니까요.

시골할아버지댁에온가족이모였습니다.

하는수없이이번설은또삼색나물과일품요리를장만하느라며느리들이
바빠져야하겠네요.

형님, 우리가
삼색나물할
차례지요?

에? 삼색나물이
아니라전할차례

같다구요?

당일모여서음식을
하다보면얘기나눌

시간도없이정신없잖아.
그러니세집에서각자

음식을나눠서
해오는게어떨까?

아유형님. 그거정말
좋은생각이네요. 나씨
집안남정네들이잘

도와주긴하지만그래도
하루만에다준비하기는

벅차다구요.

저도찬성이에요.
음식장만할때남자들이
왔다갔다하면정신도없고

특히어머님께서
당신아들들의부엌출입을
안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럼돈이많이드는갈비는
한집에서그것만담당하기로
하고, 전과찌개를또한집에서
하고남은삼색나물과과일

그리고일품요리를
한집에서하기로해.

일품요리
라니요?

아빠는
꼭이럴때만
사모님이라고

하더라.

오우,
존경스런

우리사모님!

엄마, 컴퓨터
검색은제가
할게요.

자, 이제부터다같이마음을모아
전을부치는거에요. 재료는여기다

내놓았으니까아빠는재료에달걀입히기
담당, 여래와보리는부치기담당,

나는최종정리담당.
뭐지?

뭐지?

메로에요.
마트에서조각내서

팔더라구요.

왜해파리
냉채나잡채
같은거있잖아.

며느리중에서내가제일어리고
신세대니까뭔가달라도달라야
하지않겠어요. 그래서이걸로

찌개를끓이려구요.

아하. 그러셔?
그런데안해본건데

괜찮겠어?

요즘은인터넷몇번만
검색하면다나온다구요.
원래는내가일품요리
차례인줄알고월남쌈을

하려고했었는데
메로찌개정도야뭘….

윷놀이는뭐가
나오느냐도중요하지만
말밥을어떻게쓰느냐가

더중요하지.

이건처음
보는생선
인데….

킥킥, 그래서
여자의적은
여자라잖아.

꼼꼼한
둘째형님은전을

이쁘게도부쳐오시더만
난그게잘안된단

말야.

안이쁘면어때.
맛만있으면되지. 그리고
우리는이쁜것보다는
양으로승부를걸자구.

그리고이시간이
지나면세뱃돈이

나오니까.
이야, 세뱃돈!

양으로승부,
양으로!

세상참. 차막히는게부담
스럽다고. 부모가자식이

있는곳으로
가는역귀성이
늘고있다니….

그러게말에요.
어떤집은아예

휴양지에서가서아침에차례를
지낸다고도하네요.말도안되는소리.

그러려면뭐하러
차례를지내. 그냥
안하고말지.

이양반. 또
흥분했네.

하긴어쩌면그런것도하나의
콘텐츠라할수도있기는하겠지.
그리고그것이계속되다보면

하나의문화로자리
잡힐수도있고….

하지만아직은아냐.
그리고아빤그런거싫다.

여래, 보리. 너희들
명심해!

왜괜히
가만히있는
애들한테
큰소리에요.

미안, 미안.
난그냥요즘사람들사는
방식이맘에안들어서

말야.

하긴5공화국시절엔
양력1월1일은설날로하고
음력1월1일은민속의날로

하는해프닝까지
있었으니….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오냐, 오냐. 어서들
오거라. 고생했다.

어니동서. 왜전을
부쳐왔어. 전은
내차롄데.

에, 난또큰형님이
전이제차례인것
같다고해서….

어떡해. 가뜩이나
많이부쳐오기까지

했는데….

자주있는일이아니라
자꾸헷갈려서안되겠어.
돌아가면서하지말고
아예음식을하나씩
맡아서고정하자구.

형님들, 사다리타기로
정할까요, 심지뽑기로

할까요?

그래요.
그게좋겠어요.

설명절, 애들이나
즐겁지우리야뭐.

맞아요. 나이만
한살더먹고

집에서는결혼하라고
성화고….

나도그래.
조카들이커서
세뱃돈이예전
같지않더라구요.

역시하릴없이
철없는막내입니다.

쉬, 조용히해요.
어머님들으세요.


